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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서 첫 남북한 영화제 개막

북한 영화 5편이 잇따라 상영되는 남북한 영화제가 오늘 미국에서 개막됐습니다.

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열린 남북한 영화제에는 대학 관계자들과 

영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 신상옥 감독이 북한에 머물 당시 기획했던 영화 '홍길

동'이 개막작으로 상영됐습니다.

3일 동안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북한의 영화 5편과 '웰컴 투 동막골' 등 우리 영

화 5편 등이 상영되고 이어 전문가들의 발표와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집니다.

영화제에 참석한 북한의 김명길 유엔 주재 차석 대사는 "이번 영화제는 지난해의 역

사적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열리는 뜻깊은 

행사가 됐다"며 "영화제를 통해 앞으로 남한과 북한, 북한과 미국간 화해가 진일보하

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"고 밝혔습니다.

 
[국제] 이영석 기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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